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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지역재생사업의 방향 모색:

농촌 공동체 지역 활성화 사례 중심으로

유지윤*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소멸도시 문제가 저출산 현실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면서 지방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대안 찾기 노력이 

시급해졌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재생사업이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이 

되었고 지방농촌축제나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방문객 유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농촌 공동체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초고령化 사회로의 

진입이 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공동체에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보다는 농촌마을의 자원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특색 있는 마을로 만드는 마을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알려 전문적인 인력의 컨설팅과 MZ세대의 가치소비에 대한 수요

를 농촌공동체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함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농촌공동체, 지역소멸, 초고령화사회, 문화콘텐츠, 지역재생, 가치소비, 

스토리텔링, MZ세대

사회통합연구 3권 1호(2022), pp. 121-149 
Social Integration Research Vol.3 No.1 (2022), pp. 121-149
https://doi.org/10.46907/sir.2022.3.1.121
ISSN 2713-556X   eISSN 2950-9254

* 유지윤_GD 기획 선임컨설턴트 연구원(stonswim@naver.com)

ⓒ Copyright 2022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회통합연구 제3권 1호

122

I. 들어가며

산업화 이후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인프라가 잘 되어있는 도시로 정주

공간을 옮기며 도시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은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700만명 정도 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000년

대 이후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매년 소멸 위험지역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통계를 보여주며 지방

의 소멸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2014년 일본에서는 ‘마스다’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 문

제가 크게 공론화되었다. 인구감소로 행정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지자체

를 ‘소멸가능성 도시’로 명명하면서 전국의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기초

자치단체) 896곳을 꼽았다(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2015).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국판 마스다 보고서로 불리며 인구문제에 대

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보고된 바 있는데 인구지진(age quake)의 충격적

인 미래상을 보여준다. 2014년 일본에서 지방소멸 문제를 공론화하며 

충격을 던진 ‘마스다 보고서’처럼 인구 문제에 대해 각성하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의 100년 후 인구추계 등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초장기 인구추계와 실태조사를 담았다. 저출산 대책을 수도권 

집중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제시하고 있다(감사원, 

2021).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의 도시 편중과 지역의 불균형

적인 발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에서 농촌활성화 사업의 방향은 대부분 농촌관광 

활성화에 맞추어져 왔다.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의 직접적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농촌관광사업은 마을단위로 진행되어 왔고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연계되었다. 2000년 전후 마을단위의 농촌광광사업은 산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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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마을사업(1995년), 정보화마을사업(2001년), 아름마을사업(2001년), 

어촌체험마을(2001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2002년),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2002년), 문화역사마을사업(2004년), 농촌마을 종

합개발(2004년) 등 현재에도 농촌관광 관련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다(박시현 외, 2016). 관광중심의 지역활성화 사업은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이유는 농촌자원의 자연경관이나 역사

문화 자원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인 문제가 있으며, 체험위주 관광의 

경우 일회성에 그친다. 이는 기성의 농촌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맞물린 지방 소멸의 위기에 충분한 대응책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는 의미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도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주요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자체

에서 주요 정책사업이 되고 있는 재생사업이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로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모색하

는 데에 목적을 둔다. 농촌공동체의 지역재생사업은 고령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도심지로 떠난 젊은 사람이 사라진 인구소멸 현상이 뚜렷

한 농촌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주공간의 개념에서 볼 때 지방도시 또는 농촌 공동체로 배분되지 못한 

문화적 환경 공급의 불균형이 사람들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불러들였

다. 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문화 발전 요인이나 현재 소비 트렌드인 개인

적 취향에 맞는 문화적 콘텐츠를 소비수요에 맞추어 농촌 공동체에서 

해소시킬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이에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지역재생 방법을 대안적 지역재생의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 이후에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재생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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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촌 문화 콘텐츠의 개념과 활용

1. 농촌 문화 콘텐츠의 개념

농촌은 지역마다 특징적인 생태자원과 고유의 전통 문화자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문화자원개발

의 가능성이 높다. 농촌의 문화자원은 농촌지역의 보존된 생산문화와 

생활환경, 제례나 놀이문화 중에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효용가치가 

높고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하고, 

그래야 활용가능성이 있는 자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의 문화는 

세분화하여 효용성을 가지고 가치를 따져야 하는 면도 가지고 있다. 그래

야 낡은 답습 문화는 걸러낼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농촌의 문화콘텐츠는 전통적인 음식이 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역사와 합쳐져 문화유산으로서 재창조될 수도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합리적 수용이 가능한 지역 정체성을 입혀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되어 줄 수도 있다1). 

일반적으로 농촌의 문화콘텐츠는 농촌의 자원을 포괄하고 있다. 농촌

자원이란 용어는 농촌지역과 농촌의 삶의 모습이 내포된 자원으로 정의

하는데, 여기에는 농촌 어메니티2)(amenity) 자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농촌의 어메니티는 단순한 아름다운 자연이나 환경을 말하

기보다 농촌지역의 농촌공동체가 가지는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농촌

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효용의 가치를 지닌 자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연과 지역민이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1) 프랑스 농촌 오브학(Aubrac)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농가의 요리와 신선한 농
산물을 이용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2) 어메니티(amenity)는 일반적으로 유쾌함이나 즐거움 등 긍정적인 감정이나 감흥
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담는 특성이나 인간의 심미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복합적
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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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물 등을 의미하며 경작지의 풍경이나 오랜 유적지, 문화적인 것들을 

모두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공동체의 지역재생에 매우 중요

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런 농촌자원으로서의 농촌 어메니티 자원은 본 

연구에서 말하는 농촌공동체의 문화콘텐츠 개념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의 개념은 온라인 매체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영역

의 사람들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종류의 무형자산을 포

괄하는 것(네이버 지식백과)으로 범주를 정하는 것에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농촌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지역 재생

농촌공동체에는 여가생활 속의 문화와 의식주에서 찾을 수 있는 전통

성, 지역 고유의 전래되어 오는 스토리, 공동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식 

등 여러 곳에서 문화적 콘텐츠 개발의 여지가 많다. 농경생활에서 보이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양식은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산물로 볼 수 있는 문화자원이다. 이러한 문화자원

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효용을 지닌다. 농촌지역에서는 

마을마다 사물패 등을 가지고 있어 전통공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또한 전통 민화나 산수화, 목공예, 나전칠기, 석공예, 종이공

예 등의 생활 용품을 만들어내는 전통공예도 농촌공동체의 끈끈한 유대

감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의 자연 생태적 환경을 바탕으로 농촌체험 기반의 관광사업을 진

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농촌이 가진 문화콘텐츠의 소재로는 환경적인 

것과 생태적인 부분,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문화적으로 개발 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실 농촌은 개발하지 않고 보전하고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또한 농촌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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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농경생활이나 농촌의 삶에서 도시민들에게 관광 자원적 가치를 

지니게 할 수 있으며,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콘

텐츠의 개발은 도시민들의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표 1> 참조). 농촌공동체의 콘텐츠개발은 해당지역 

원형에 대한 연구에서 콘텐츠의 스토리화를 통해 콘텐츠 스토리의 멀티

미디어화(공감각적 장치의 접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콘텐

츠의 상품화(체험 등)까지 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류정화, 2006). 즉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문화적 콘텐

츠의 활용방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지역재

생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단계 및 개발요소

콘텐츠 개발단계 개발요소

지역문화원형

고대유적, 고대 국가간 교류 상황, 문화적 기원, 학문적 
전통, 자연적 특성, 지역적, 기후적 특성, 고대사회(구석
기, 신석기)유적, 유교와 불교문화, 고대사회제도, 설화, 
지역 내 학문적 업적물을 남긴 인물, 주요 서적, 유형, 
무형 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 역사적 명소 등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역사적 사건과 사건에 내포된 정신, 사회적 분위기 변
화 및 사상의 변화, 주요 역사인물의 사상, 사회운동 및 
사회적 영향, 신앙생활 및 전파, 문화교류 및 문화접변 
현상 등

콘텐츠와 콘텐츠 스토리의 
멀티미디어화

문화소재 발굴, 연구단계 및 지역의 문화발전 로드맵 
구상, 국내 및 세계적 수준의 향토문화유산의 디지털 
자료 구축, 지역배출 인력의 고급전문인력 육성, 지역
의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서비스 솔루션 분야 전
문가 육성 등

콘텐츠 상품화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 지역유치, 문화 
콘텐츠 산업 창출을 위한 브랜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출처: 류정화, 2006.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축제를 중심으로.” 『인문
콘텐츠』 제8호, 인문콘텐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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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문화 콘텐츠는 다양하게 개발되면 큰 활용가치를 지니는데, 이러

한 콘텐츠는 새롭게 창조되고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니라 기존 자원의 

가치를 재창조하여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작업과정은 농촌공동체

의 독창적 색채를 입히는 과정과 같다. 문화적인 콘텐츠는 농촌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민의 참여의지와 전문가의 분석적인 작업

이 필요하다. 고유의 농촌자원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스토리를 입혀 스토리텔링 작업을 거치면 효용가치 있는 콘텐츠를 구성

해낼 수 있다. 최근 농촌에서는 체험마을이나 농촌관광 마을이 성공적으

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 반면, 모방을 통해 농촌체험과 농촌관광을 답습

하고 따라 하는 모양새 그대로 적용하여 운영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마을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된 모방 농촌마을은 자신

의 마을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나 지역민의 화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두지 못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거나 활용의 의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이는 농촌공동

체는 도심의 재생사업과는 차별화를 두어야 하는 이유다. 왜냐하면 도시

는 정부주도적인 도시 문화재생사업이 필요하고 또한 그 효과도 크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민들 고유의 정체성과 공동체 

인식을 강화하는 문화유산을 개발하여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촌공동체의 문화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신뢰

를 줄 수 있는 믿음의 고리와도 같다. 농촌공동체 지역민의 상호작용은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데도 꼭 

필요한 요소이다(이나영, 2014, 2019: 65).

하지만 농촌공동체의 지역 고유 정체성은 외부에 배타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외부에서 정착한 귀농 귀촌인들과의 갈등사례는 

해결과제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외부로부터 정착하고자 하는 유입이 

늘지 않는 이상 초고령화 되어 버린 현재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은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농촌공동체는 내부 결속뿐만 아니라,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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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다른 지자체나 지역민들과의 연계성이 약할 경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감안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유입에 성공한 농촌공동체의 지역재생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Ⅲ.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농촌 지역재생 사례 연구

1. 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축제 사례 중심으로 

농촌공동체에서 문화적인 콘텐츠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낸 대표적

인 방법은 축제 콘텐츠의 활용이다. 한국에서 수많은 축제들이 기획되었

지만, 그중 외암민속마을의 문화축제는 공동체 역량의 확장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 충남 아산의 외암민속마을은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문화재

(236호)로 지정된 마을로 조선중기 향촌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살아있

는 민속박물관과 같은 곳이다. 이곳에 사는 지역민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

하면서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켜낸 곳이라고 하겠다. 농촌문화자원

에서 고유의 전통문화를 관광객에게 관혼상제와 농경문화를 주제로 짚풀 

문화제를 열고 영농체험과 먹거리 체험을 통해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에

게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축제의 장을 열고 있다(외암마을 블로그 

참조, http://oeam.co.kr) 

외암민속마을의 축제는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심으로 시작되

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외암마을이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는 목적이 축제의 시작이라 하겠다. 지역민의 자긍

심과 공동체 의식이 문화재 보호 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경우로서 지역의 

화합의 장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었다. 이러한 축제는 비단 외암민속마을의 경제적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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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고 주변 마을의 개발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 결과, 이 마을의 축제는 송악면 단위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전통문

화자원을 보존하고 농촌공동체의 화합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사

례라 할 수 있다3). 외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와 짚풀문화제의 내용을 통

해 농경문화와 전통의례나 세시풍속 등 농촌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문화를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마을은 옛날 상하계급의 주거형태를 잘 보존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양반문화와 서민문화를 둘러볼 수 있는 환경도 갖추고 있다. 마을 공간 

자체가 전부 축제의 장이 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전통건축물을 모두 

경험하여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체적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열어온 마을주민들의 화합된 공동

체 모습은 외암민속마을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외암민속마을은 마을이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보존하고 지켜온 고유의 

문화자원과 농촌공동체의 생활 속의 일상을 콘텐츠화하여 체험의 공간을 

만들고 시연하고 전시함으로써 문화자원을 융합시켰을 때의 시너지 효과

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농촌 자원의 스토리텔링: 보편적 콘텐츠와 농촌 문화콘텐

츠의 결합 사례 중심으로 

농촌자원의 콘텐츠 개발은 본래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나 역사적 가

3) 구체적 문화체험 사례로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 축제 내용으로는 공연으로서 마
당극, 송악 두레풍물, 난장굿, 모듬북 연희마당, 풍물판굿, 국악한마당, 국악 라이
브 뮤직쇼 등이 있으며, 재연을 통해 전통 성년례, 전통 혼례, 전통 상례, 전통 제례, 
과거시험, 초가짚 이엉잇기 등을 보여주며, 체험으로 짚풀공예 체험, 목공예체험, 
도예체험, 풀피리 체험, 쌀 체험, 전통 농기구 체험, 전통 시골 생활 체험, 국궁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짚풀 공예품과 풀 공예품도 전시한다. 외암골에서는 
조청만들기나 외암골 이야기 퍼포먼스, 외암마을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 등을 축제에서 경험할 수 있다(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 축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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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찾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를 찾아낼 때 그 가치가 높아지기도 한다. 

특히 농촌의 전통문화 자원이 빈약한 경우, 새로운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농촌자원은 예술적 개성을 가진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창의 책 마을 해리의 경우도 예로 들을 수 있다.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만든 책 마을 해리는 책과 출판에 대한 다양한 경험

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문화적 콘텐츠가 갖는 힘을 보여주

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

워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책 마을은 책과 문화 

예술이 융합된 형태로 마을의 활력과 매력을 높일 수 있으며, 생활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도구로 매우 유용하다. 이는 매우 효과적이

고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농번기에 바쁜 농촌공동

체에서 농한기에 한적한 농촌의 인적자원의 인적강화요소로서 책이라는 

매개체는 매우 매력적이다. 이러한 예는 부여의 송정 그림책마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송정 그림책마을은 오롯이 마을주민들의 역량으로 완성

되었는데 한글에서부터 그림그리기까지 주민들이 직접 배우고 익혀 마을

주민들 인생의 스토리를 그림과 함께 동화책을 만들어내어 마을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힘으로 체험스토리를 엮어 인형극이며 

마을 둘레길 돌기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책이 가지는 스토리의 힘과 

자긍심은 마을을 문화적 콘텐츠의 중심축으로 도농간 네트워크를 지니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적합한 사례로 들 수 있다.   

부여의 송정 그림책마을의 경우, 평범한 농촌공동체로 80명 미만의 

아주 작고 고령화된 마을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사업4)으로 큰 

성과를 이룬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마을 자체에 스토리를 입히고 송정마

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림책이라는 콘텐츠로 묶어 마을의 작은 카페

4)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을 정비하고 
카페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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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쓴 글과 직접 그린 그림으로 23권의 그림책을 

출간하였다. 마을카페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운영으로 코로나 이전 만 

오천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현재 부여의 대표적인 체험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송정그림책마을 홈페이지, 2020).

송정마을의 자연환경은 마을주변에 경관 좋은 호수와 산들이 펼쳐져 

있으며 농촌의 시각공해요소는 별로 없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릴 적 시골 외갓집 느낌의 정서를 담고 있어 마을 자체에 

스토리를 입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송정마을의 어르신

들의 인생을 담은 그림책을 제작하면서 그림책마을이라는 타이틀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림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림책 미술관 시민모임이라

는 전문단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마을에 대한 애정과 

그림책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주체적인 농촌공동체 지역민의 참여는 삶의 활력을 높이고 문화

콘텐츠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지역재생에 적극 이용한 사례

로 볼 수 있다5).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 이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노

스텔지아 관광이 유행하며 80년대에 이르러 전국적인 ‘무라오코시’6)라

는 농촌 관광사업을 육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라오코시 운동’으로 

5) 송정마을의 이야기 산책장소(송정8경이라고 불림) 장소는 청룡이라는 이야기 산
책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로서 옛날 푸른 소나무가 냇둑을 따라 자라있어 그 모습
이 푸른 용꼬리를 닮아 청룡이라 불리는 곳이다. 또한 도토리나무가 있는데, 그곳
은 마을에서 수령이 500살 이상 된 곳으로 훌륭한 산책로를 제공한다. 또한 빼놓
을 수 없는 장소는 야학당으로, 1925년 지어져서 30년 이상 마을 주민의 한글공
부와 교육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지었으며, 잣나무와 대나무 
숲은 사시사철 푸른 숲을 이루고 있어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보여준다. 원두막은 
차 밭에 있는 초가지붕 원두막으로 주변에 들꽃이 아름답고 청룡과 찻집을 볼 수 
있다. 흘집과 우물터는 마을을 조망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송정저수지는 풍경이 
아름답고, 저수지 가운데 산에 대고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울려 풍광을 더욱 살려
주는 울림바위가 위치해 있다(출처: 송정그림책마을 홈페이지 마을이야기 인용).

6)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부흥운동으로 불리는 일본의 지역사업으로 지역문화, 생활
모습, 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모두를 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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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농업과 전통문화, 특산물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마을을 조성하여 

농촌관광사업의 다양화를 보여주었다. 일본의 농촌관광에 대한 농업소득 

비율은 1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것이 일본에 도입된 그린투어리즘7)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무라오코시에서 출발한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은 유후인과 혼슈 나가노현, 쓰마고주쿠 등은 성공적인 지역재생의 사례

로 남아 있다. 해당 지역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고, 그 안에서 스토리텔링의 

소재를 개발하여 문화적으로도 지역재생 방안의 대표적 모델로 손꼽힌다. 

3. 도농 융합 네트워크: ‘로컬’의 의미 구축 사례 중심으로

사람들의 정주공간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일자리와 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삶의 질에 따라 정해진다. 소멸지역의 문제는 비단 농촌의 문제

만도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사업을 

펼치는 이유 역시 농촌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연친화적인 여러 농촌자원을 활용한 대안을 찾으려 하는데서 

벗어나고, 지방도시는 도시 안에서만 해결안을 찾지 말고 농촌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융합적인 재생방안을 찾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농촌문제의 해결방법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류와 체험 위주

의 방법으로 접근해 왔다. 농촌지역 마을의 여러 자원을 상품화해서 도시

민들에게 판매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지속적이지 못하

고 일회성에 그쳤으며, 농촌이 크게 매력적인 소비처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도농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각각 원하는 수요공급을 맞추어 

본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 공간이 만들어질 수 

7)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은 보통 에코 투어리즘(eco-tourism)과 같은 말
로 쓰이는데,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즐기는 
여행문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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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사례는 경남 함양의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일찍이 폐교를 앞둔 농촌 분교에 획기적인 학교 살리기 아이디어로 

전국적인 학생모집에 나서 성공한 사례도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 듣고는 

한다. 그것은 함양군 서하초등학교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것이 도농 네트

워크의 성공적 만남의 작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기업이 농촌에 원격지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정부에서 

시책 중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과 맞물려 설명할 수 있겠다. 지방 

소도시 등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나주 혁신도시

나 충북 영동의 혁신도시로의 탈바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소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의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례이다. 물론 민관기업의 이전만으로 인구유입을 기대하거나 정착민의 

확대를 가져올 수 없다. 지역의 특색있는 인프라 또한 갖추어지고 주변 

농촌공동체와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도농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맞추어 기업의 재택근무 추진에 따른 지방으로

의 원격근무 확대 적용은 적용대상이 농촌의 힐링 기능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 농촌에 도시기업이 들어가고 그린투어리즘과 

연계되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청년 일자리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농촌공동체의 인구유입효과 및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가속화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듯 도농 네트워크의 

활용으로 한정적인 농촌자원 활용의 범위를 확장해 볼 수 있다. 현재의 

단순 마을 소식지나 향토회의 소극적 활동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도농 융합네트워크를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에서는 고향세라는 형태의 세금이 있다. 이는 기부형식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자신이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금액에 맞추어 농산물로 전달받는 형태의 농촌 살리기 정책이

다8). 코로나 시국인 현재는 기부액의 일부를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원금

8) 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고향이나 인연이 있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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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트러스트 뱅크9)가 ‘후루사토 

초이스’ 사이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금액의 일부를 떼어 신상

품 개발 등을 시도하는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고향세 기부금 0.5% 상당(상한 5000만엔)을 특산품 

개발, 지역 관광사업 등의 지원금으로 생산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가 부족해지는 사태를 좀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청구될 세금을 미리 기부하는 대신 

신선한 지역 특산품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일석

이조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10). 

이러한 고향세는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고향세가 단순히 농촌에 기부하는 것에 그친다면 기부자에게는 부담

만 줄 뿐이다. 나의 진짜 고향이라서 고향세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대인은 농촌이 고향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새롭게 나의 마음을 사로

잡는 고향의 정취를 가진 곳을 고향으로 선택하고, 나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는 곳에 고향세를 내고 싶어 할 것이다. 

(2,000엔 이상)을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기부는 여러 지자체에 
납부가능, 지자체는 납세자에게 지역에서 나는 고기, 야채, 생선, 과일 등 지역 특
산물로 답례.

9) 트러스트뱅크는 일본의 고향세 납세 종합 사이트 ‘후루사토 초이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10)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
향세는 출향인사들이 고향이나 희망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금하
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로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
할 수 있다. 기부자는 농촌에 기여해서 좋고, 지자체는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수도권 인구는 18% 증가한 반면, 시 ․군 인구는 지
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향세가 나온 배경이다. 2017년 국정과제 채
택과 법안 발의를 거쳐 5년여 만에 제정되었다. 고향세가 원래 의도대로 지방재
정 확충에 도움을 줄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역의 특
산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농수산물 특수도 기대된다. 우리보다 먼
저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시행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나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기부액이 역대 최대인 7조원을 넘었을 정도다. 일본
이 어떻게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는지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충청
투데이,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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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런 고향세에 대한 홍보 부족과 법안 마련의 구체적 내용이 

제공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최

근 발간한 이슈페이퍼 보고서에서는 고향세의 인식율에 따라 실제 기부

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홍보가 강화될 경우 기부액이 3천억이

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분석했다. 이렇게 고향세가 홍보되고 그 수익이 

농촌공동체의 수익으로 잡힐 경우, 새로운 농촌 지자체의 크라우딩 펀딩

화 작업을 통해 기금운영을 농촌공동체의 문화생활 터전으로 견고히 한

다면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일자리창출은 

고향세가 단순한 기부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각 지역

의 인구유입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   

Ⅳ.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방법론

1.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농촌공동체의 결속력에 대한 담론

농촌공동체의 문화 콘텐츠 개발은 소멸해가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농촌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재생

에 투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찾아내어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재생방법은 

농촌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업에 맞춰져 있으며, 

그로 인해 얻어지는 자산을 결속력 강한 공동체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인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는 농촌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자생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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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강조되는 

농촌공동체의 강력한 결속력보다는 느슨한 연대가 핵심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농촌공동체가 개발해 내는 문화콘텐츠를 사회적 자본이라 보고, 

이러한 자본의 생산과 개발은 인적 자본이 첫 번째로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 내부, 일부 집단 사이의 폐쇄적, 배타적, 고립적으로 

결합된 이런 사회적 자본은 그 지역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히

려 상호작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외부와 교류, 공생, 외연의 확장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촌공동체의 강력하지만 고립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문화콘텐츠는 다른 지역이나 외부인 등과 

열린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

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느슨한 연대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생산된 것일 

경우 더욱 사회적 자본의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촌 지역개발의 핵심 주체인 정부와 주민 사이의 파트

너십, 지역사회 단위의 협력체제(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

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정부, 주민, 전문가 등 이른바 마을공동체사

업의 핵심주체가 참여,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의 계획 및 

개발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도 

절실하다. 농촌 지역의 농촌 공동체사업의 주체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지속가능한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방법론

1) 농촌 공동체 내부의 배타성 해소 필요

농촌공동체가 만들어내는 문화콘텐츠는 지역의 특성을 담거나 스토리

텔링으로 지역의 서사성을 부여하여 풍성한 콘텐츠로 탄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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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업은 마을 만들기나 지역사회의 공동체사업으로 성공적인 추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훌륭한 행정적 지원이나 

주민의 역량 또는 전문가의 역량이라고만 평할 수 없다. 공적신뢰와 공동

체의 높은 참여 의지, 원활한 도농 네트워킹 같은 사회적 자본이라 할 

것이다. 사업을 하는 농촌공동체 안의 내재되고 축적된 고유자원의 보유

와 활용이 큰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문화콘텐츠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할 때 콜만(Coleman, 1988: 93)의 사회자본 정의에 비추

어 발전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

로 생산적이면서 그것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콜만은 사회자본의 자본적 특성을 강조하며 개인이 특정한 집단에 

속하게 됨으로써 또는 관계를 맺은 공동체의 경우 이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 사회자본이라고 보았다. 이는 배타적인 농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농촌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낸 문화콘텐츠 

자원이 성공하여 사회적 자본으로 정착하였을 경우 개개인들의 역할이 

회의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내부의 강력한 결속력에만 의지할 경우 

문제를 야기한다. 즉, 농촌공동체 안에서 결속력을 넘어서 확장된 연계와 

느슨한 연대를 이루지 못할 경우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울콕(Woolcock, 1998: 254)이 지적하는 발전의 상향적 딜레마

를 잘 풀어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한 결속력은 

이를 기반으로한 독점적 기회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특정하게 되므로 보

다 넓은 네트워크의 부재시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의 배제와 소외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사회의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며 공정한 정보공유를 통해 그 안의 갈등역시 해소하여야 

한다11). 

11) 정기환 외. 2006.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pp. 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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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공동체 외부 통합성 필요

콜먼은 사회적 자본 개념을 개인의 인적 자본과 달리 네트워크를 중심

으로 한 개인과 공동체 또는 개인과의 관계망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그 사회적 자본이 성취하는 목적은 철저히 생산적·기능적 

차원에서 규정하여 사회적 자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뢰’를 

꼽는데,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집단은 신뢰가 없는 조직과 비교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Coleman 1988: 100-101). 이는 

농촌공동체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농촌공동체의 경제수준이 높을

수록 사회적 경쟁이나 정치적 경쟁이 유발되는 갈등의 정도는 낮았으며 

갈등해소 정도 역시 높다.12) 결국 발전을 위해 공동체 내부의 통합성

(integration)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것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공동체를 넘어서는 다른 주류 

사회와의 연계성(linkage)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촌공동체의 결

속력이 강할수록 경제적인 성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연계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사례

연구에서와 같이 결속력을 바탕으로 외부 네트워크와 연계되었을 때 일

본의 고향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때는 문화적 콘텐츠의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텔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3.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재생 사업의 방향 제시

문화콘텐츠로 대변되는 사회적 자본이 내부 결속력이 배타성으로 작

용했을 경우 경제적인 효과는 거둘지 모르지만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

면서 결국에는 공동체의 분리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분석

12) 정기환 외. 2006.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pp. 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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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의 사업방향은 외부의 개방성을 

지니는 통합적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각각의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 사업의 효과적

인 사업진행방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적 콘텐츠를 지역축제, 지역

문화나 역사의 스토리텔링, 도시민과 농촌의 정주공간의 문화적 활용, 

농촌 문화콘텐츠 활용 귀촌으로 나누었다. 각 콘텐츠는 현재 농촌 지역재

생 사업의 주요 방식이지만, MZ세대를 비롯한 외부인의 정주공간으로서 

지역재생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분석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농촌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재생전략은 지속가능한 지역재

생사업의 전략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결론은 울콕의 공

동체의 분류13)를 통해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재생방안의 강점들

은 농촌공동체의 결속력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외부에 배타적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을 돕는 외부의 인적재원의 활용이라는 외부 통합성을 필요

로 한다. 이런 인적재원의 확보를 통해 획일화 될 수 있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이는 독창적이고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채울 수 있으나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양성한다면 일자리 창출

의 고리와 연결되어 고령화된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네트

워크를 이끌어낸다면 소멸되어가는 농촌공동체의 재생방안 마련의 큰 

13) 울콕(Woolcock, 1998)의 공동체 분류.
  - 내부 결속성(integration)/외부 연계성(linkage)
  - 내부 공동체의 결속이 너무 강할 때, 가족적 이기주의 창궐, 내부 결속은 약

한 채 외부와의 연계성만 높으면 아노미 현상, 내부 결속성과 외부 연계성이 
모두 높아야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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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또한 외부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지역축제의 홍보도구로 이용한다면  

관광객의 확대와 그린투어리즘으로서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축제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역축제가 줄줄이 취소되어 지속적인 농촌공동체와 도시민들의 

교류가 줄어드는 것은 외부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고령화된 농촌공동체는 

펜데믹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동체 특유의 배타적

인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법론

에서 치명적인 요소가 되어 농촌지역의 재생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도농네트워크의 활용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펜데믹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도시재생팀과 연합하여 MZ세대의 서포터즈 

구성과 같은 활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MZ세대의 

SNS 활용력을 농촌공동체의 리더쉽과 연결시켜 주목받을 수 있는 콘텐

츠개발 연구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 가장 큰 위험요소는 외부의 통합성에 느슨한 연대

조차 힘든 세대간의 농촌에 대한 인식과 농촌공동체의 강한 결속력으로 

인한 배타성이 야기한 농촌 정주공간의 활용의 어려움에 있다고 본다. 

요즘 MZ세대는 가치소비 세대로서 자신의 소비가 가치 있기를 바라고 

휴식 역시 가치 있는 곳에서 생산적이기를 바란다. 여기의 분석요소에서 

농촌 공동체의 약점으로 고령화된 농촌공동체의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이

라고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전문적인 갈등해결 노력의 

방법으로 갈등조정 전문 인력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 지금의 농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는 중간지원자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 지역별

로 중간지원자를 사무장으로 두고 그들의 역할은 관에서 이루어지는 정

책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부인의 배타적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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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갈등조정 

전문 인력의 양성은 농촌지역을 양질의 정주공간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

을 할 것이다(<그림 1> 참조).

이상에서 농촌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지역재생방법으로 지역축

제, 지역의 향토성을 부각시킨 스토리텔링, 농촌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도농 융합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각의 방식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지역재생방법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관 주도의 관광상품 개발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더 이상 관 주도의 개발사업이 한계

점을 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정된 문화요소인 농촌자원으로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정주공

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펜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그림 1>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재생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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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Z세대의 농촌 자원에 대한 인식변화와 소비의 변화가 큰 원인으로 

보인다. 셋째,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력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몇몇 농촌공동체의 개방적인 지역에

서의 보여지는 모습이다. 농촌공동체의 내부자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

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적합한 귀향처로 탈바꿈하는 것이 농촌공동체 지역재생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MZ세대를 유입

하기 위해서 이들의 특성과 맞추어 현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MZ세대와 농촌공동체로의 귀향 

초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감소를 맞이하고 있는 농촌은 문화자원의 개

발을 통해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농촌의 지역재

생사업이 대표적으로 지역문화축제, 스토리텔링, 도농 융합네트워크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재생 방식은 서로 다르더라도 농촌이라

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통적으로 내부의 공동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았다. 물론 내부 공동체의 강화는 지역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전 공동체 연구들만 하더라도 폐쇄적 공동체가 갖는 이

점, 즉 구성원 간의 신뢰, 호혜적 협력의 촉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농촌

의 지역재생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과 정착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는 

외부와의 연계성, 개방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어 내는가를 장기적인 

농촌지역재생의 핵심 관건이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현재 농촌의 지역재생사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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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첫째 문화자원의 개념을 유형의 자원 중심에서 무형의 자원인 

관용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근 MZ세대는 소

비문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했다. MZ세대에게 농촌지역은 힐링 공간

으로 주목받았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도향촌(離都向

村)’이라기보다는 일주일 중 4∼5일은 도시에 머물다가 2∼3일은 시골을 

찾는 ‘오도이촌(五都二村)’ 혹은 ‘사도삼촌(四都三村)’을 즐기며 더 이상 

농촌이 단순 체험에서 끝나는 공간이 아닌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정주

공간으로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M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가장 높은 

학력을 가진 풍부한 문화자본을 지닌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능숙하고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소비한다. 이들에게 휘게, 욜로, 채식주의 

등의 가치들이 높게 평가되며 농촌은 촌스럽다는 이미지가 아닌 도시인

들이 선호하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수요처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최근 들어 부상한 창조도시는 전통적인 입지요인인 풍부한 자원과 편

리한 교통망에 의해 성장하는 게 아니다. 작가, 음악가, 디자이너, 배우, 

벤처기업가, 법률이나 행정 전문가와 같은 창조적 인재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에 의하면, 창조계급에게 매력적인 도시는 문화적 인

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며, 개방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는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게이지수와 보헤미안지수, 도가니지수 등을 개

발했다. 그 지역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사는지 나타내는 ‘게이지수’는 인

간자본의 낮은 진입장벽을 나타내는 훌륭한 지표로서 댜양성의 척도가 

되고 흥미롭게도 기업 생산성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즉, 게이나 예술가가 

새로운 산업을 이끈다는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야말로 

관용성이 높고 창조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농촌지역은 생활기반이 되는 시설확충뿐만 아니라 문화 

자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물적 문화콘텐츠는 젊은 세대에게 소비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줄 수는 있지만 정주공간으로서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이 젊은 세대의 정주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단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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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아닌 ‘로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로컬은 본래 살던 고향이 아니

지만 제2의 고향이 된다. 이는 고향에서의 삶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며 익숙해지거나 문화적, 정서적 코드가 맞아 고향보다 더 고향 같은 

장소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의 물적인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농촌 

정주민들이 외부자를 향한 관용성이라는 태도 역시도 하나의 중요한 자

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자에 대해 관용성을 갖출 때에라야 비록 

자신이 선택한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정주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농촌지역 재생은 지역민의 공동체성을 강조한 문화콘

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민의 지나친 결속은 외부에는 자칫 

배타적일 경우가 많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좀 더 진전된 형태로 “로컬크리

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

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다. 최근에는 

지역에 남거나, 혹은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의 생활문화(lifestyle)와 유휴 

자원에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

는 창업가를 의미한다. 이들의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지역의 가치 있는 자원을 재해석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정책

은 ‘크리에이터’라는 비즈니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모종

린 교수의 지적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하게 하는 ‘로컬’의 의미가 부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에게 어떤 가치의 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지역재생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 전문가가 문화자원

의 발굴뿐 아니라 갈등 조정의 역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촌

공동체의 배타적 환경은 꾸준히 언론에서도 현장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세대차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로 관용적인 포용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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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한다. 또한 이를 포괄하는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을 해낼 수 있는 역할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젊은 세대의 유입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지역재생 정책들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간지원자 역할의 

사무장 역시 이를 담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들 역시 원주민 입장만 대변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유입되는 외부인의 정착을 적극적

으로 돕고 기존의 개발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의 갈등뿐 아니라 농촌 원주민

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 전문가의 개념은 단지 지역문화의 기획과 

개발을 넘어서 갈등을 조정하고 관용성의 자원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

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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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o Local Regeneration using Cultural Contents:
Reviewing Cases of Rural Community Projects

Ji-Yoon Ryu, Senior Consultant, GD Planning Inc.

Abstract

According to the constant decrease of birth rate in developed countries, most 

notably in Korea recording the smallest in the world, we are now worrying about 

the cavitation and/or extinction of local communities in the near future. Actually 

many developed countries in recent decades actively put into practice a variety 

of local regeneration projects. While the local regeneration in the early stages 

focused on the income increase in the communities such as local tour or local 

food promotion, currently it aims at sustainability of the communities, which 

embraces wider range of elements to sustain a community including population, 

habitat, job, environment and cultural assets.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several local regeneration cases which produced 

successful results in Korea, and analyzed success factors and suggested the key 

points to advance the local regeneration project. As a result, we identified the 

local regeneration should be based on the local community-specific amenity which 

consists of natural asset(e.g. scenic view, life resources, geography). material 

asset(e.g. specialty, local industry) and cultural asset(e.g. historic heritage, 

lifestyle, customs, etc). Based on this, we can set up an effective strategy to 

start a local regeneration project. This study suggested four different model cases 

of local regeneration including local festival model, storytelling model, rural and 

urban networking model, and home-coming model.

In spite of many different approaches, this study identified the driving factors 

in successful local regeneration projects, which are the differentiation of cultural 

contents, the engagement of local residents and the capacity building process 

assisted by relevant experts, the mob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to carr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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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s. In recent days in Korea, whil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ir subsidy and investment into local regeneration projects, still 

the human resources required in this projects need to be enhanced, at the same 

time, we need to explore this as a new occasion where MZ generations facing 

limited job opportunity to take part in.

Keywords: Cultural Asset, Local Regeneration Project, Local Community, MZ 

Generations, Sustainability, Home-Coming Model


